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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한선 대표, 서울대 ‘김서영 고고학 학술기금’ 15억원 쾌척

 □ 재미교포인 미선의료센터 김한선 대표가 지난해 작고한 부인 김서영 교수(물

리학 학사 68-72)를 추모하며 서울대에‘김서영 고고학 학술기금’ 15억 원을 

쾌척했다. 유족들은 생전에 김서영 동문이 모교인 서울대를 그리워하고 고고학 

분야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기념하고자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.

 □ 서울대는 11월 2일(수) 김서영 동문 1주기를 맞아 관악캠퍼스에서 오세정 총

장을 비롯해 김한선 기부자와 가족, 서울대 이원우 기획부총장, 강창우 인문대학

장, 김종일 고고미술사학과장 등 주요 교내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전달식

을 개최했다.

 □ 이날 고고미술사학과에서는 1주기 추모행사를 개최해 故김서영 동문의 뜻을 

기리고 기념했다. 행사는 김종일 고고미술사학과장의 개회사로 강창우 인문대학

장의 축사 → 김한선 기부자 인사말 → 고고학 전공 대표학생의 감사패 증정→ 

김서영 교수 추모 영상 상영→ 문리대 동창 및 지인들의 회고 순으로 진행됐다.

 

 □ 2021년 11월 거주지인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갑작스럽게 작고한 故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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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영 동문은 서울대 문리대 동기 모임인‘마로니회’모임을 위해 매년 한국을 

방문할 정도로 동문회와 서울대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. 김 동문은 경남여고와 

서울대 물리학과 졸업 후 도미, 미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美탤러디가 

대학에서 물리학 교수로 봉직했다.

 □ 오세정 총장은“물리학자로 후학양성에 힘쓰신 김서영 교수님의 숭고한 정신

을 담은 이번 기금은 우리 구성원 모두의 마음속 깊이 각인될 것”이라며“소중

한 기금을 출연해주신 가족분들의 뜻에 따라 서울대가 한국 고고학 연구의 발전

과 세계화를 새롭게 다짐하고 국제적인 연구자를 양성하는 데 활용하겠다”고 

감사의 뜻을 표했다.

 □ 기부자인 김한선 대표는 도미 후 미국 지역사회와 미국 교포들을 위한 의료 

자선사업을 목표로 안과 의사로 활동했다. 1997년에는 북한안과의료 발전을 위

해 연세대 안과학교실에 1억 원을 기부하고 꾸준히 지원사업을 도왔다. 이후에

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펼쳐온 김 대표는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서 미선의료센

터를 운영하며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.

   사진설명: 오세정 총장과 김한선 기부자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.


